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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품 내용

제 목 무심한 우클릭과 다정한 물음표 사이

내 용

우리가 무심코 누르는 마우스 ‘우클릭’의 무게는 과연 얼마일까.

몇 달 전, 주말의 여유를 담아 개인 블로그에 올렸던 동네 카페의 풍경 사진

을 우연히 다른 곳에서 마주한 적이 있다. 한 지역 홍보 SNS 채널에서 맛집

을 소개하며 내 사진을 버젓이 사용한 것이다. 그곳에는 카페의 분위기를 칭

찬하는 화려한 문구만 있을 뿐, 정작 그 풍경을 담기 위해 렌즈를 닦고 빛의 

각도를 고민했던 나의 흔적이나 출처는 어디에도 없었다. 누군가 내 물건을 

몰래 가져간 듯한 불쾌감과 함께, 마음 한구석이 툭 떨어져 나가는 듯한 묘

한 상실감이 밀려왔다.

그 작은 상실감은 곧 나를 향한 조용한 반성으로 이어졌다. '나는 과연 타인

의 창작물 앞에서 언제나 당당했는가?'

학생 시절 발표 자료를 만들며 검색엔진에서 찾은 예쁜 일러스트를 출처 없

이 복사해 붙여 넣었던 일,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에서 재미있다는 이유로 

누군가의 웹툰 캡처본을 무단으로 공유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. 그저 

‘인터넷에 널려있는 이미지’라고 가볍게 여겼을 뿐, 그 화면 너머에 밤을 

새워 선을 긋고 색을 칠했을 창작자의 시간과 노력을 미처 떠올리지 못했던 

것이다. 내가 찍은 사진 한 장이 이름 없이 떠도는 것을 보고 나서야, 나는 

비로소 그들의 상실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.

우리는 흔히 '저작권'이라고 하면 변호사, 내용증명, 벌금 같은 차갑고 무거

운 단어들을 먼저 떠올린다. 하지만 내가 일상에서 겪고 깨달은 저작권은 결

코 어려운 법률 용어가 아니었다. 그것은 누군가의 시간과 땀방울이 담긴 결

과물을 함부로 다루지 않겠다는 '존중'의 다른 이름이었다. 남의 물건을 빌

릴 때는 먼저 허락을 구하는 것과 같은 지극히 상식적인 매너 말이다.

요즘 나는 화면 속 마음에 드는 글이나 사진을 발견하면, 곧바로 복사 버튼

을 누르는 대신 잠시 멈춰 서는 습관이 생겼다. 이 콘텐츠를 만든 사람의 이

름이 무엇인지 찬찬히 살펴보고, "이 글이 너무 좋아 제 공간에 출처를 남기

고 공유해도 될까요?"라며 정중히 묻는다.

나의 무심한 우클릭이 누군가의 창작 의지를 꺾는 차가운 창이 되지 않기를 

바란다. 대신, "당신의 수고를 존중합니다"라는 다정한 물음표가 되어 창작

자와 이용자를 따뜻하게 연결해 주기를. 일상 속 올바른 저작권 문화는 단속

과 처벌이 아니라, 서로의 노력에 귀 기울이는 그 작은 물음표 하나에서 시

작된다고 믿는다.


